
 

[보도자료]  

바이브컴퍼니, AI·빅데이터 기술로 '국세청 빅데이터 활용 분석 모델' 개발한다 

 

바이브컴퍼니(대표 송성환, 구.다음소프트, 이하 바이브)가 국세청의 지능형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

기 위한 AI·빅데이터 기술 기반 '2021년 빅데이터 활용 분석 모델 개발'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

밝혔다. 

'2021년 빅데이터 활용 분석 모델 개발' 사업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 AI·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

세정 전반에 도입해, ▲납세 서비스 향상 ▲업무 효율화 ▲탈세 대응 등 세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

해 마련됐다.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국세 행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

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첨단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. 

바이브 컨소시엄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(주), (주)아이티센이 함

께 참여하며, 총 사업비 규모는 70억 원으로 이중 바이브의 지분은 51%인 35.8억 원이다. 

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▲빅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▲분석 모델 재설계 ▲챗봇 상담서비

스 신규 개발 ▲빅데이터 관련 SW 17종 유지보수 및 운영 ▲빅데이터 포털 운영 관리 수행 등이

다. 바이브는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되는 AI·빅데이터 분야 선두 기술 기업으로, 지난 4월 기술평

가에서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AA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10월에는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에 입

성하며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.  

사업이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체계를 마련해 갈수록 지능화, 정교화되

고 있는 역외탈세나 변칙거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. 또한,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 

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인력들이 지능적·변칙적 탈세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.  



 

바이브 디앤에스 부문 이재용 부사장은 "바이브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

한 시스템 개발 경험이 풍부한 만큼 자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세청이 지능형 세정 서비스를 실

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.”이라고 밝혔다.  


